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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는 별도의 백라이트 없이 유기발광 소재를 이용해 그 자체로 빛을 낸다. OLED 디스플레이

는 두께가 종이처럼 얇고 가벼운데다 자연색에 가까운 높은 색 재현성, 플라스틱 필름과 같은 유

연성 등 다양한 특성을 지녀 ‘꿈의 디스플레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OLED TV가 본격적으로 시장

에 진입하기 위해선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자면 OLED TV용 유기발광 소재 생산에서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고비용, 저수율 정제기술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했다. 

OLED TV에 사용되는 유기발광소재는 반드시 순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기존 승화정

제법에선 3회의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공정이 복잡하고, 정제수율도 40~50%로 낮아 제품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생기원 광에너지융합그룹은 이러한 기존 정제법의 한계를 돌파하

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발상을 도입했다. 진공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이온성 액체 특성에 주목하

여, 이를 세계 최초로 유기발광소재의 고순도 정제용 액체 필터에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개발된 ‘이온성 액체 기반 하이브리드 정제기술’을 통해 단 한 번의 정제공정만으로 

99.95%의 고순도 유기발광 소재 생산이 가능해졌다. 설비 자동화 및 연속공정화, 대량생산의 효

율성 면에서도 뛰어나 기존 승화정제법의 한계를 한꺼번에 극복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관련 원천기

술을 포함한 21건의 국내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 기술사업화를 통해 본격적인 상용화의 길을 

모색 중이다. 고수율·저비용·대량생산이 가능한 유기발광소재 정제기술이 상용화된다면 OLED 

TV의 본격적인 개화기를 겨냥한 강력한 다크호스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01 개발 목적

• 저비용 대량생산이 가능한 고순도 유기발광 소재 정제

기술 개발

   

02 개발 내용

• 이온성 액체 기반 고순도 유기발광 소재 정제법 개발

   

03 기대 효과

• 생산경쟁력 향상 및 원가 절감

• OLED TV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에 대응 가능한 차세대 

기술

고수율·저비용·대량생산이 가능한

이온성 액체 기반 0led tv용
유기발광소재 정제기술 개발

이온성 액체 기반의 하이브리드 정제법을 
테스트하는 실험 장비

좌  정제실험 후 샘플링 채취 상태를 점검하는 김태원 수석연구원 

우  이온성 액체 기반 하이브리드 정제기술을 이용해 정제한 유기발광소재 샘플들


